
중국의 최신 전력 사정 

일ㆍ중 경제무역 센터는 일본 에너지 경제연구소의 산업 유닛 전력ㆍ원자

력ㆍ석탄 그룹의 연구원을 초청하여 “중국의 최신 전력 사정”에 대한 강연회

를 개최하였다. 이 강연 내용을 중심으로 현재 중국 전력 사정과 앞으로의 

수급 전망을 요약하여 소개한다. 

 ◎ 전력은 왜 부족한가? 

중국의 전력 공급 체제는 국영 사업이 1998년에 국가 전력 공사로 기업화

하여, 행정과 기업 기능이 나누어졌다. 이 공사는 2002년에 재편되어 발송전

(發送電)이 나누어져, 현재는 5대 발전 회사와 2대 송전 회사로 나뉘었다. 

2005년말의 발전 설비 용량은 5억 1천만 kW이며, 발전 전력은 2조 5천억 

kWh로 모두 세계 제2위의 규모를 자랑한다. 

중국의 전력 수급은 2002년경부터 전력이 부족하여 해마다 전력 사정이 

어려워지는 지역이 늘어났다. 2002년에 전국에서 12개의 성(省), 직할시, 자치

구에서 전력의 수급이 핍박하였는데, 2005년에는 26개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국가 전력 정보 네트워크의 ‘중국 전력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전력 소비

를 수요별로 볼 때 2005년의 실적은 제2차 산업(공업용)이 74%를 차지하고 

가정용은 12%에 불과하다. 해외 전력 조사회의 ‘주요국의 소비 전력량의 부

문별 구성(2003년)’을 보면, 일본은 공업용이 40.6%, 가정용이 27.6%이며, 미

국은 공업용이 30%, 가정용이 35.9%로 되어 있다. 이들을 보아도 중국의 전

력 공급이 급속히 발전하는 경제를 못 따라감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전력 부족은 최근 몇 해 사이에 생긴 일이 아니라, 개방 개혁이 추

진되던 1980년대 중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오래 됐으면서도 새로운 문제

이다. 그 당시에 발전소 건설 등의 전원(電源) 개발을 정력적으로 추진하였고, 

1997년의 아시아 통화 위기에 따른 경제 성장이 느려지자, 1998년에 처음으

로 기존 전력 설비로 중국 내의 전력 수요를 꾸려나가게 되어, 수급의 밸런

스화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상황을 받아서 중국 정부는 1998년에 제9차 5개년 계획의 전력 개

발 계획을 줄이는 방향으로 수정하여, 신규 화력 발전소의 건설을 3년 동안 

중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 후로 2002년에 경제 성장률이 8% 수준으로 

회복되어, 철강, 알루미늄 등의 에너지 다소비 산업을 중심으로 급속히 경제

가 확대되었으므로 신규 수요를 조달할 수 있는 발전소의 건설이 따라가지 

못하여 전력 수급이 다시 절박하게 되기 시작하였다. 

공장용뿐만 아니라, 도시부의 공조 설비나 가전 제품의 보급 등도 곁들여 

가정용 전력 수요도 2003년에 2002년보다도 14%가 증가하여 확대 경향을 보

이게 되었다. 또한 발전용 석탄의 생산 부족이나 수송 인프라가 정비되지 않

아, 석탄 가격이 크게 오르고 품질도 떨어지는 등으로 발전의 주력인 화력 

발전의 발전량 부족, 발전 효율이 떨어질 요인이 많이 생겼다. 

그렇다고 정부가 어려운 상황을 쳐다보고만 있지는 않고 수급 양면으로 

대책을 세웠다. 수요면에서는 시간대별로 전력 요금의 격차를 크게 하고 야

간이나 토ㆍ일요일로 공장의 조업을 바꾸어 “피크 쉬프트(peak shift)”나 “윤번

(輪番) 휴업” 또는 “개삼정사(開三停四 ; 세 시간 일하고 네 시간 쉼)”로 전

력의 부하를 차단하는 “피크 컷(peak cut)”을 수요자에게 권하기도 하였다. 공

급면에서는 원자력 발전을 추진하는 등 전원 개발 계획을 앞당겨 추진하거



나 전력망을 정비하여 인접 구역과의 전력 융통 등을 실시 하였다. 

 ◎ 절박하였던 전력 사정, 2007년에는 해소 전망 

2002년경부터 다시 절박해지기 시작한 중국의 전력 수급은, 2005년에 수급 

절박 지역이 26개의 성, 직할시, 자치구로 확대되었다. 그 동안의 전력 공급 

제한이나 윤번 정전 등으로 수급을 조정하여, 중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에게

도 생산량의 감소, 품질 저하, 수주 기회의 손실, 고용 경비의 증가 등으로 

여러 가지 피해가 생겼다. 봉제 공장에서는 자가 발전 도입과 같은 자위 수

단을 쓰는 기업도 많았다. 

중앙 정부는 이미 신규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건설 자금을 조달ㆍ지원

하기도 하고, 발전용 석탄의 수출 제한, 전력 요금의 인상, 러시아로부터의 

전력 수입 등의 전력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6년부

터의 제11차 5개년 규획에서도 계속 발전 분야, 송배전 분야의 양면에서 수

급 밸런스를 개선하려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발전 분야에서는 발전 설비 용량을 2005년에 4억 8천만 kW이던 것이 

2010년에는 6억 5천만 kW로 증가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중국의 국토에 

적합하다고 하는 수력 발전 설비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 1기

(基)당 30만 kW의 석탄 화력 발전 설비의 규모를 배로 늘려 1기당 60만 kW 

설비로 바꾸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도 2020년에는 현재의 3~4

배가 되는 4천만 kW까지 증강할 계획이다. 

송배전(送配電) 분야는 국가전망공사(國家電網公司)가 2005~2007년에 관할 

구역 내의 송전 계통의 용량을 3단계로 나누어 확대할 방침을 추진하고 있

으며, 전원 개발과 진도를 맞추어 공급 체제를 맞추고 있다. 동부 지역의 전



력 수급의 중요한 실마리를 쥐고 있는 서전동송(西電東送)은 중국 서부 내륙

의 지리적인 여건을 활용하여 화력 등의 전력 자원을 개발하여, 전력이 부족

한 광둥(廣東), 상하이(上海), 저쟝성(浙江省), 베이징(北京) 등지에 전력을 수

송하여 급증하고 있는 전력 수요는 충족시키려는 프로젝트로서, 북부ㆍ중부

ㆍ남부의 3개 지역이 남북호공(南北互供) 프로젝트로 전국의 송전 계통을 연

계시켜 전력 공급의 지역적 과부족을 없애게 될 것이다. 

전력 요금 제도는 석탄 가격이나 전기 요금의 변동을 연결시키는 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력 회사에 발전 인프라를 증강시키는 인센티브를 주게 

될 것이다. 

그 동안의 대책이나 앞으로의 대책이 활성화되도록 함으로써, 정부 기관은 

2006년에는 전력의 수급이 절박한 지역이 화북(華北)이나 남방(南方) 지역, 

화동(華東)의 상하이나 저쟝성의 일부 지역으로 축소될 것이며, 2007년 경에

는 전력 수급 밸런스가 균형을 유지하게 됨으로써 전력 수급 절박 상태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전력 사정을 고려할 경우, 앞으로는 큰 과제들이 생(省) 에너지, 환

경 대책 문제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석탄 화력 발전이 주력이 되는 만큼 전

력 생산을 확대하는 데 따라 환경에 대한 책임이 크게 될 것이다. 이 분야에

서 앞서 가고 있는 일본과의 기술 협력이 더욱 중요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전

력 요금 제도를 개정하게 되면, 소매 전기 요금은 계속 오를 경향이 있어 중

국에 진출하고 있는 기업에게는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코스트가 오르게 될 

것이다. ♣ 


